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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다. 우리는 한 해를 보

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설렘을 느낀다. 

이처럼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슴이 설레는 것은 남

녀가 다르지 않을 것이고 젊고 늙음의 차이도 없지 

않을까 싶다. 늙었다고 그 감흥이 덜하고 젊었다고 

더하지도 않다는 말이다. 사람마다 그 바람이 다르

고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설렘은 닥쳐올 미래

에 대한 두려움과 새해에 거는 기대가 한데 어울려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 12월, 미중서부 지방에 갑자기 밀어닥친 폭설

과 한파 등 악천후로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

가 어찌 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그냥 고개를 돌리

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다. 눈 속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하러 가던 소방대원들이 

폭설로 인해 위기에 빠져 구호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현장은 참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폭설과 한파는 항공기 운항에도 큰 차질을 

빚게 하여 항공기 수천 대가 운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여행객들은 발이 묶여 공항에서 숙식을 해

결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는 보도도 있었다.

이런 상황은 자연재해이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피

할 수 있는 재해가 지구 한 편에서 10달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

작한 전쟁, 인간에 의해 발생한 재해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유럽의 빵 바구

니(Bread Basket of Europe)라 불리는 곡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가격은 치

솟을 대로 치솟았고,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천연

가스 또한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다. 뿐만 아니라 유

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지구 한 편에서 벌어지고 있

는 전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다 3년을 넘어서 4년째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 

19로 빚어진 팬데믹 상황도 심각하다. 이로 인해 사

람들의 의식구조와 생활 패턴이 바뀌었고, 사회 시

스템의 변화도 불가피했다. 

그런데 최근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이 위드 코

로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각국의 우려가 다

시 커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해외 입국자

로부터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

에서 자칫 중국인 감염자가 입국해 다시 코로나 대

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

근 이탈리아의 한 도시에 도착한 중국발 항공기 승

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

응을 나타냈다는 뉴스는 우리를 놀라움과 두려움에 

빠트렸다. 이런 까닭에 각국은 중국발 항공기를 이

용한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측정하는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처음 위드 코

로나 정책을 펼칠 때 일각에서는 전 국민의 감염으

로 나라 전체가 큰 위험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했었

으나 아직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느끼는 설렘은 역설적이

게도 바로 이와 같은 재해로부터 연유한다. 올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코로나 사태도 완전하게 

종식돼 온 세계가 평화와 풍요를 누리며, 질병과 죽

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전 

세계인들이 화합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국립기상대(NWS)는 올 1월 초, 우리가 사는 남가

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몇 년 동

안 이어지고 있는 가뭄으로 남가주는 심한 갈증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뭄 해갈이 충분할 만큼 

비가 와준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더구나 도시에 

내리는 비는 대지를 초록으로 물들이고, 산간고지에

서는 눈으로 내려 산하를 순백으로 치장해 남가주의 

겨울을 낭만과 화려함으로 수놓는다. 이렇게 겨울을 

즐기다 보면 곧 향긋한 꽃향기가 봄바람에 실려와 

우리들의 콧잔등을 간질이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우리 앞에 펼쳐진 2023년. 이 순백의 도화지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그리자. 우리 모두 붓을 잡고 평화의 2023년, 화합

의 2023년, 풍요의 2023년, 행복의 2023년을 그

려 보자.

우리들의 아름답고 멋진 2023년의 문을 활짝 연다. 


